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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역할 학습 및 인지능력,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등 부부관계의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Q방법론을 적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아버지의 양육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이나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32개의 Q진술문을 34명의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

지의 양육태도는 3개의 유형 ‘관용적 수용형’, ‘수용적 표출형’, ‘감정적 수용형’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수용적이며, 자녀양육에 있어 타

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녀의 친구관계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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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및 출산율 저하 등의 급격한 시대적․문화적 

변화로 근대적 부모상이었던 아버지의 생계부양자로서의 기능적 역할과 어머니의 주부

로서의 표현적 역할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권인수, 2013). 핵가족화 된 가정의 아버

지는 이전 세대의 아버지보다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었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발달이나 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Rina 

& Feinberg, 2012). 이는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더 이상 어머니의 

보조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새로운 아버지 상’으로 양육

과 집안일뿐만이 아니라 아동과의 상호작용이나 신체적 간호제공 활동을 수행(McGill, 

2011)하는 등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될 것을 요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버지

에 대한 사회적인 압력으로 가정에서는 자녀와의 놀이 활동이나 일상적인 돌보기를 위

해 집에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유연하지 않아 퇴근을 허용해

주지 않는 경우,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적응에 어려

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아동양육에 참여하는 시간의 양과 질은 자녀의 모든 발달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Wilson & Prior, 2011). 특히 정규 학교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취학 

전 시기인 4-6세까지의 학령전기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흥미본위로 행동하며 주위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발달된다. 따라서 질문이 많아지고 사회성이 발달하여 단체생활에서 요구

하는 협동 방법도 배우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적응하며, 좌절과 분노에 대처

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이다(김미예 외, 2010). 학령전기 동안 아버지와의 애정

적이고 원만한 관계는 아동의 정서조절 및 대처기술을 발달시키고 긍정적 정서표현과 

감정이입능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상 외, 2013).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기초로 성정체감과 자아 발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McGill, 2011)는 점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발달과 어머니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먼저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와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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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능력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Whiteside-Mansell et al., 2008; 강상 외, 

2013), 행동 발달(Sarkadi et al., 2008), 공감, 자기통제감, 자아존중감(안라리 외 2013) 

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버지는 어머니가 제공해 주지 못하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

을 아동에게 제공하여, 보다 폭넓고 역동적인 자극을 접하게 함으로써 적응적인 발달을 

성취하도록 한다(이영미․민하영, 2006). 특히 남아에게는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이 

사람에 대한 애착안정성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또래를 수용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발달시켜 공격적 행동이나 강한 분노 등을 조절하게 해주고(Newland et al., 2008), 

불안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Liber et al., 2008). 아버지로부터 애정적이

고 자율적인 양육을 받은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친절하고 서로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양경수, 2011), 아버지로부터 거부, 방임, 통제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경

험이 많았던 자녀는 이후 비행청소년이 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eve 

et al., 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아버지

의 적극적인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켜 부부관계 유지에 도움이 되고(허보

윤․한경자, 2009),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완화시킴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행

동을 유발하는 밑바탕이 되며(김종훈 외, 2013),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채진영, 2011). 그러나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해 보내는 시간에 

대한 비교에서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었고(Craig, 2006),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문제나 자녀를 데리고 건강관리 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문제에서 아버

지는 어머니보다 수동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Wells & Sarkadi, 2012)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아버지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

태도(조하영․박성연, 2013), 아버지의 직장환경, 육아휴직제도 도입여부(Wells & 

Sarkadi, 2012), 자녀의 성별과 수(채진영, 2011), 결혼만족도(Bailey et al., 2009)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육태도는 부모가 그들이 속한 문화양식 내에서 나타내는 내현적․외현적 태도의 

경향성으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취하는 보편적인 행동양식을 말하는 것(김영희․김

신정, 2008)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즉, 양육자가 어떠한 생각 혹은 방향성을 지니고 

자녀를 양육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발달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머니와 다르고, 이러한 차이로 아동은 상호보완적인 양육유형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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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Fagan & Palm, 2004). 

지금까지의 양육태도 관련 연구가 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심으로 연구되고 아버지의 

양육관련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협력을 얻기 어렵다는 점과 더 본질적으

로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바탕

에 깔려있었기 때문이다(현정환, 2004). 따라서 아버지가 실제로 자녀에게 애정이나 밀

접한 애착관계 등을 형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이 있을 수 있다(Wilson & Prior, 2011)는 점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가정관리학, 보육학, 아동간호학 등에

서 연구되고 있고(권인수, 2013), 주로 어머니와의 비교(Gaertner et al., 2007; 강상 

외, 2013), 어머니의 출산의도(신나리, 2013), 아버지 자신의 아동기 경험에 대한 탐구

(김정주․김용미, 2011; 조하영․박성연, 2013), 자녀의 자아존중감(안라리 외, 2013)

과 정서 및 건강(김원자․서경현, 2013; Mallan et al., 2013) 등의 양적 연구가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Q방법론은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연구방법으로 응답

자가 가지는 주관적인 세계를 보다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응답자 간의 인식을 유형화할 수 있어(김흥규, 2008) 특정 계층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다(장수

미․황영옥,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학령전기 아동을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여성적 관점에서 

가족관계와 양육태도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남성의 입장에서 본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대상자의 주관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학령

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과 그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

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유형화한다.

둘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기술한다.



보건사회연구 34(1), 2014, 328-35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32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태도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

을 설명하기 위해 Q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 표집 방법

가. Q모집단 및 Q표본의 선정

Q모집단은 한 문화 안에서 공유되는 느낌 또는 의견의 총체인 통합체로서 문헌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게 된다. Q표본은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항목으로, Q표본의 

선정은 통합체가 완성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Q표본은 학령전기 아동을 둔 

부모 대상 면접 자료와 관련이론․관련문헌을 참고로, 양육방식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

적인 차원인 Rohner 외(2005)의 부모 수용-거부 이론에 입각하여 김명애 외(2013)가 

작성한 32개의 진술문이다. 

나. P표본의 선정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것으로 주관성을 

강조하는 연구방법이다. 이는 P표본의 수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P표본이 커지

면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되어 그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 표본 이론을 따르며, 보통 진술문의 수와 비슷한 P표본의 

수를 이상적으로 본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 P표본의 선정기준은 출생 시 만삭아로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주 내에 있고 기형이나 건강문제가 없었으며, 현재 만성질환이 없고 

정상적인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4-6세 사이의 학령전기 자녀를 둔 30․40대 아버지 3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P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Q연구에 유용하므로(김흥

규, 2008), 회사원, 자영업, 공무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군의 아버지를 선정하였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Q방법론적 연구

333

자료의 수집에 앞서 연구대상자에게 주제에 대한 관심 배경 및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대상자

는 자의로 연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언제든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다. Q표본 분류 및 자료 분석 방법

Q는 특정항목에 대해 응답자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Q표본들이 

한 사람 안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P표본

인 응답자는 Q표본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상대적인 의미의 중요성

에 따라 각각의 표본들을 배치해야 한다(김흥규, 2008). 따라서 Q표본 분류는 진술문을 

연구대상자들의 상대적인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강제 분포시키는 Q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진행하였다. Q분류가 끝나면 주어진 분포도에 자신이 배열한 Q표본의 번호들을 

기입하게 한 후, 응답자의 의사를 가장 강하게 반영해 주는 양 극단에 위치한 항목에 

대해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에 대한 이해와 함께 추후 

해석 시 연구자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김흥규, 2008).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Q분류 방식을 적용하여 34명의 P표본에게 32개의 Q표본

(진술문)을 인쇄한 카드를 제공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게 한 후 가장 동의(+), 중립

(0), 비동의(-)로 분류시켰다.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부터 차례대로 골라 바깥에서

부터(+3) 안쪽으로 분류를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비

동의 하는 진술문을 분류케 하였다. 이 때 양 끝(-3, +3)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진술문들

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그 외에도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파악하기 위해 연령, 자녀수, 자녀성별, 직업, 교육수준, 경제상태, 어머니의 자녀양육 

협조 정도를 질문지에 작성하도록 하였다<표 1>. 

자료의 분석은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고, Q요인분석은 주요인 

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결정을 위해 아이겐 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시켜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려하여 최선

이라고 판단되는 유형을 선택하였으며,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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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유형에서 긍정이나 부정적인 면에 동의한 항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Q요인별 특성을 서술하였

다. 해석할 때에는 Q요인 분석에서 제시되는 각 Q요인별로 강한 동의 또는 비 동의를 

보인 항목, Q요인 간 일치항목, 타 Q요인과 비교해서 높게 동의 또는 낮게 동의한 항목, 

Q분류 시 P표본이 강한 긍정과 부정을 보였던 항목에 대해 이유를 기술한 자료, 기존문

헌과 일반적 특성 자료 등을 이용하여 결과를 기술하였다.

1. Q유형의 형성

QUANL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표 1>. 전체 연구대상자 34명 가운데 제 1유형에 속한 

사람이 26명, 제 2유형이 4명, 제 3유형이 4명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매우 비협조적, 대체로 비협조적, 보통, 대체로 협조적, 매우 협조적으로 나누어 

자신의 아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하였다. 각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속한 유형의 전형적인 혹은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그 유형을 대표한다.

이들 세 개 유형은 전체 변량의 52.11%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별 설명력은 제 

1유형이 39.7%, 제 2유형이 6.74%, 제 3유형이 5.67%로 나타났다<표 2>.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401, 제 1유형과 제 3유형의 상관계수는 .194, 제 2유

형과 제 3유형은 .3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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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별 특성

각 유형이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동의함) 또는 가장 부정적(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선

택한 진술문 중 유형별 표준점수가 ±1.00이상인 항목을 중심으로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

였다. 유형별 대상자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 끝(-3, +3)에 위치한 

각각 2개의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경험 상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가. 제 1유형: 관용적 수용형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26명으로, 평균 나이 37.03세, 자녀수는 1-3명

이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 협조정도는 대체로 협조적 이상이 22명, 보통이 4명이었다.

제 1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Z=1.84)’,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Z=1.77)’,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Z=1.73)’, ‘아이가 좋아하는 활

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Z=1.43)’,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

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Z=1.17)’에 가장 동의하고 있다. 반면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화부터 낸다(Z=-1.98)’,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Z=-1.66)’,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Z=-1.21)’,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Z=-1.05)’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 한다’,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였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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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0.10을 나타낸 연구 대상자 13번은 아이가 

질문을 해 올 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자세히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야 아이가 다음에 

또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또한 아이를 대할 때에도 가급적 눈 맞춤을 통해 아이

에 대한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며, 체벌에 대해 완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서 

설명을 통해 아이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자 가중치가 2.42

인 16번 대상자는 아이에게 인성교육과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하는데 이는 기본을 잘 다져 놓으면 다른 것들은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칭찬을 통해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의 자신감을 길러 다른 일들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제 1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에게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아이의 안목에 맞추어 답해주며, 아이가 하는 일에 대해 격려하며 자존감을 키워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심하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절제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1유형을 ‘관용적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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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대상자
번호

연령
자녀
수

자녀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경제
상태

어머니의 자녀 
양육 협조 정도 

인자
가중치

유형1
(N=26)

13 39 1 여 회사원 대졸 중 보통 10.10

16 34 2 남 자영업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2.42

11 38 1 여 전문직 대학원졸 상 매우 협조적 2.42

2 32 1 남 공무원 대졸 하 매우 협조적 2.17

34 33 1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2.04

20 32 2 남 자영업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82

12 40 2 여 회사원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62

18 31 2 여 전문직 대졸 하 매우 협조적 1.58

3 33 1 남 공무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1.50

7 43 2 남 회사원 고졸 상 대체로 협조적 1.47

23 34 2 여 회사원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34

21 37 1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1.16

24 36 2 남 회사원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16

4 35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1.07

33 41 1 남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97

9 36 1 남 공무원 대학원졸 상 보통 .96

30 47 2 여 전문직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96

26 42 2 남 공무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4

32 36 2 남 회사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94

25 37 1 남 회사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0

15 36 2 여 전문직 대학원졸 하 보통 .87

5 38 1 여 공무원 대졸 상 매우 협조적 .87

19 37 3 여 전문직 대졸 상 매우 협조적 .83

6 38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75

29 41 3 남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56

8 42 1 남 회사원 대졸 상 보통 .40

유형2
(N=4)

14 39 2 남 전문직 대졸 중 대체로 협조적 1.16

10 35 2 남 회사원 대졸 하 대체로 협조적 1.14

17 35 2 남 회사원 대졸 중 보통 .70

31 38 2 여 자영업 대졸 상 보통 .47

유형3
(N=4)

27 39 2 여 전문직 대학원졸 중 보통 .99

1 36 1 남 공무원 대졸 중 매우 협조적 .90

22 37 2 여 회사원 대졸 상 대체로 협조적 .87

28 34 2 남 자영업 고졸 상 매우 협조적 .57

표 1.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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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유형 2 유형 3

아이겐 값 13.4996 2.2902 1.9264

변량   .3970  .0674  .0567

누적 변량   .3970  .4644  .5211

표 2. 유형별 아이겐 값과 변량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1

유형2 .401

유형3 .194 .309

표 3. 유형 간 상관관계 계수

나. 제 2유형: 수용적 표출형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36.75세, 자녀수는 2명이

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대체로 협조 2명, 보통 2명이었다.

제 2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Z=2.32)’,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Z=2.07)’,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Z=1.16)’,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

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Z=1.09)’,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Z=1.00)’는 것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불평한다(Z=-1.56)’, ‘자녀양육이 즐거울 

때보다는 짐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Z=-1.54)’,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Z=-1.48)’, ‘아이에게 해주기로 한 일들을 잊어버린다(Z=-1.28)’,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Z=-1.15)’,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Z=-1.11)’는 것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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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린 적이 있다’,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아이의 친구들

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였고,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

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억지로라도 음식을 먹인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부정하고 있었다.

제 2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 1.16을 나타낸 14번 대상자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마음껏 하게 하면 이를 바라보는 자신도 행복한 마음이 들고, 아이 친구가 우리 

집을 방문하는 것은 친구끼리 함께 놀면서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려

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훈육차원에서 아이를 심하게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자 가중치가 1.14인 10번 대상자는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는데 까지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쓰는데 이는 순간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려주어 객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아이 인생의 절반을 부모가 책임진다는 것이므로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간섭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즉, 제 2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의 친구관계나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즐겨한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면서 아이 때문

에 화가 날 경우 체벌을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등 

아이에 대해 수용적인 동시에 자신의 감정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하는 유형이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2유형을 ‘수용적 표출형’ 이라고 명명하였다.

다. 제 3유형: 감정적 수용형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는 총 34명 중 4명으로 평균 나이 36.5세, 자녀수는 1-2명이

었고, 배우자의 자녀양육협조 정도는 매우 협조적 2명, 대체로 협조적과 보통이 각각 

1명이었다. 

제 3유형이 크게 동의하거나 부정하는 진술문과 그 비중을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제 3유형에 속한 대상자들은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Z=1.82)’,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Z=1.77)’, ‘아이에게

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보건사회연구 34(1), 2014, 328-35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0

(Z=1.49)’,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Z=1.44)’,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Z=1.35)’,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한다(Z=1.27)’,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Z=1.18)’는 것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였다. 반면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

지 잘 알고 있다(Z=-2.00)’,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Z=-1.65)’, ‘아내보

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Z=-1.24)’,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Z=-1.13)’,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Z=-1.02)’에 강한 부정을 하였다.

이 유형의 대상자들이 다른 유형에 비해 특히 큰 점수 차이 즉, 표준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하루 중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 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집에서 아이가 시끄

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 였으며, 타 유형에 비해서 점수 차이가 -1.00 이상의 강한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으로는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로 나타났다. 

제 3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 가중치를 나타낸 27번 대상자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억지

로라도 음식을 먹이는 편이라고 하였는데 평소에도 식사는 자신이 직접 요리해서 아이들에

게 먹인다고 하였다. 이 대상자는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는 자신도 자라는 환경 속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이에게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다는 것에 가장 긍정하였는데 이는 아이에

게 좋은 것을 해줌으로써 자신도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제 3유형의 경우 자녀양육에 있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는 것을 중요시 여

기고 있었으며, 아이에게 신체적, 언어적 애정 표현을 잘하고, 아이에게 물질적인 부

분을 아끼지 않고 채워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반면 아이의 교우관계나 

아이의 자율적 활동과 놀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아이가 잘못하거

나 소란스러울 때는 짜증을 말로 표현하는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 3유

형을 ‘감정적 수용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Q방법론적 연구

341

유형1:
관용적 수용

강한 찬성 표준점수

06 아이를 대할 때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이야기한다.
15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05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09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03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1.84
1.77
1.73
1.43
1.17

강한 부정

25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20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7 아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화부터 내는 편이다.

-1.05
-1.21
-1.66
-1.98

유형2:
수용적 표출

강한 찬성

20 아이 때문에 화가 날 경우 아이를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09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할 때는 방해하지 않고 마음껏 하도록 둔다.
28.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
05 아이가 질문을 하면 아는데 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려고 애쓴다.
18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2.32
2.07
1.16
1.09
1.00

강한 부정

31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 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16 아이에게 알맞은 음식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아이에게 해주기로 한 일들을 잊어버린다.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29. 나는 자녀 양육이 즐거울 때보다는 짐스러울 때가 많다고 생각한다.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1.11
-1.15
-1.28
-1.48
-1.54
-1.56

유형3:
감정적 수용

강한 찬성

15 아이가 무슨 일을 잘 했을 때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한다.
03 아이에게 ‘네가 있어 기쁘다’는 등의 말을 표현한다.
08 아이에게는 무엇이든 최고급으로 해주고 싶어 돈을 아끼지 않는다.
19. 집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하면 짜증을 낸다.
18 아이가 무슨 일을 잘못했을 때 와락 성을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
01 아이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귀찮더라도 하게 한다.
31.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아이 혼자 TV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1.82
1.77
1.49
1.44
1.35
1.27
1.18

강한 부정

32 아이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
가 있다.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1 아내보다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25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거르는 때가 있다.
27 아이의 친구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1.02
-1.13
-1.24
-1.65
-2.00

공통문항
21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1.07

22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서 불평한다. -1.14

표 4. 유형별 강하게 찬성 또는 반대하는 진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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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형 간 일치항목

본 연구에서 분석된 세 유형은 각각의 독립된 특성을 지녔으나 총 2문항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었다(표 4). 세 유형 모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이에 대해 불평한다(Z=-1.14)는 것과 아이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Z=-1.07)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Ⅳ. 논의

학령전기는 아동의 언어와 사회성 및 창조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김미예 외, 

2010)로, 이 시기 동안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과 인

지기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부부관계의 향상과 아버지 자신의 심리사회적 건강 증진

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Gaetner et al., 2007). 본 연구는 Q방법론을 사용하여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및 각 유형별 특성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

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관용적 수용형’, 

‘수용적 표출형’, ‘감정적 수용형’의 세 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유형별 특성에 따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제 1유형은 ‘관용적 수용형’으로, 이들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

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한다. 또한 아이의 요구에 화를 내거나 체벌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을 절제할 줄 알며, 타인에게 내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 아버지들이다. 이를 

김명애 외(2013)의 학령전기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에서 나타난 ‘관용적 

수용형’과 비교해 볼 때, 아버지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

을 인정하지만, 어머니는 아이의 기분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감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의 자율성을 키워준 경우 아이는 또래

에게 친절하고 또래와의 놀이에서도 협력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게 되어(양경수, 

2011),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권영임, 2012). 제 1유형을 일반적 배경에 비추어 분석해본 결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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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육협조 정도를 타 유형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어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타 유형보

다 낮고, 평균 연령이 타 유형보다 높은 점은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상태와 관련하여 대상자 2번, 

15번, 18번은 자신의 경제 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을 추가 면담한 결과, 

대상자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현재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소비가 위축된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인 소득수준을 

보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자율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낸다고 한 조하영과 박성연(2013)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 관용적 수용형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상태와 결혼만족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 2유형인 ‘수용적 표출형’은 아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아이의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 

있는 대답을 하려고 노력지만 칭찬에 인색하고 체벌을 가하기도 하는 등 양가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아버지는 행동적으로 폭력성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김명

애 외(2013)의 어머니 연구와 공통점이 있지만, 아버지는 아이가 일상생활 시간을 어떻

게 보내는지 알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어머니는 남편보다 아이에게 더 초점

을 맞추고 아이 친구에게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부모는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authoritative), 권위주의적인(authoritarian), 보호적

(protective)인 양육태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Gaertner et al., 2007), 이 중 아버지가 권위

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 중에 아이와의 놀이나 목욕시키기 등에 직접 관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아동기 때 권위적인 양육환경을 경험한 아버지들은 분노

와 갈등이 내면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성이 높아져 자신도 강압적인 양육태

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수 있다고 한 권영임(2012)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제 

2유형을 일반적 배경에 비추어 분석해본 결과,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타 유형보다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배우자에게 심리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하거나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Laurent et al., 2008), 반대로 자녀에 대해 온정적이기 보다 거부적인 측면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우 부부 갈등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Schacht & Cummings, 2009). 이는 

양육협조 정도와 부부 관계, 부부 관계와 자녀양육 태도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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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받은 양육태

도, 부부의 의사소통 내용과 관계의 원만성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제 2유형의 

아버지는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

려 타 유형의 아버지보다 양육에 대한 관여 정도가 깊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아버지가 타인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비지지적인 직장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

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경우, 피로와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져 자녀에게 더 강압적이

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Goodman et al., 2011)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의 심리적 안녕감을 확인하고 양육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중

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 3유형인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는 아이의 자존감을 존중하고, 훈육을 위해 아이

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은 지켜서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이들은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처럼 매를 드는 등의 체벌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이

가 자신의 휴식시간을 방해하는 경우 짜증을 표현하기도 하는 등 감정적인 대처를 사용

한다. 아이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

는 배우자의 양육협조 정도를 대체로 협조적이라고 생각하여 수용적 표출형의 아버지보

다 양육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형의 아버지는 자녀양육을 잘하고 

싶은 생각은 강하나 양육방법을 잘 모르고, 바쁜 직장생활과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해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권영임, 2012), 아버지의 경제적 능력이 

자녀의 교육기회와 자존감을 높여준다(Marks & Palkovitz, 2004)는 심리를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아버지의 짜증이나 소리 지르기와 같은 훈육이 지나치면 아동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Brown et al., 2007),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이후 발달단계에서 중요성을 가진다(Pleck, 2007)는 점에서 이러한 양육태도를 조절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감정적 수용형의 아버지들에게는 시대적으로 

변화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들의 성역할 재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은 공통적으로 자녀 양육 및 훈육의 책임을 

자신에게 두고, 아이 친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 또래관계 형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 애정

적 태도를 나타내며 또래와의 놀이를 통한 협력활동을 장려한다는 연구결과(박정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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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2009)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버지가 온정적인 양육태도를 취할 경우 학령전기 

아동의 친사회성이 높아지고 정서조절 능력이 발달된다(채영문, 2010)는 점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학령전기 아동의 사회화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

다. 아버지가 자녀양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체계

적으로 준비되고 올바르게 수행되어야 한다(권인수, 2013). 특히 어머니는 임신기부터 

신체적, 심리적으로 태아와 연대감을 갖는 반면 아버지들은 산전교실에 참여할 기회가 

적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야 비로소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아버지는 자녀양육에 있어

서 어머니보다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해 수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유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응답과 격려를 나타내는 관용형, 자녀 양육에 대한 

양가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표출형, 아이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지만 예의범절

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짜증이나 언성을 높이는 감정형의 양육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공통적인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일의 무급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2년부터는 5일로 확대하고 이중 3일을 유급화하여 남성들의 실제 사용

을 독려하면서(홍승아․이인선, 201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통해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조직문화는 아직까지 

일이 가정에 우선해야 한다는 통념이 지배적이고, 국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적 상

황으로 비공식적인 시간과 노력까지도 업무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위기 때문

에 아버지들은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일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유계

숙, 2008).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회복지정책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에서 아버지가 

활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이 480일이고, 그중 첫 15개월은 월급의 80%를 보장하지

만 직장과 배우자의 태도, 재정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버지

는 전체의 22%정도로 낮다(Wells & Sarkadi, 2012)는 점을 통해 볼 때 이 문제는 국

내․외를 막론한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여전히 낮게 인식되고 있고, 특히 

아동의 위생, 수면, 건강유지 및 회복에 대한 양육참여는 소극적인 것(허보윤․한경자, 

2009)으로 나타나 이러한 영역의 양육참여가 늘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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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정적 압력으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며, 

자녀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전 생애에 걸쳐서 발달하는 존재이다(권

인수, 2013). 양육자로서의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 어려움과 요구 등의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각 유형별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자녀

의 긍정적 발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을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양육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양육관련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주관성을 살펴본 결과 아이의 눈높이

에서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켜주려고 노력하는 관용적 수용형, 자녀양육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화가 날 경우 자녀에게 체벌과 함께 부정적 감정을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

는 수용적 표출형, 건강한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알고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지

만 화가 날 때는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감정적 수용형 등 세 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학령전기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의 유형을 파악한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각 유형별로 적합한 양육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이 

차별화되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유형별 양육태도에 따른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파악된 양육태도 유형을 기초로 하여 양육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남성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남성의 성역할재사회화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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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ype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Q Methodological Approach

Kim, Myung Ae
(Keimyung University)

Nam, Seung Hee
(Keimyung University)

Park, Eun Sil
(Daegu Science University)

Park, Eun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It is expected that fathers’ active rearing involvement and attitude could be linked

to children’s exciting experience and lower mothers’ rearing str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bout rearing attitude that promote positive

development among preschoolers. Q-methodology was used to identify the subjective

cogni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pplying 32 Q statements to 34 subjects. The 

data were examined by the QUANL PC program. The child-rearing attitudes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were classified into ‘Generous and receptive’, 

‘Receptive and projective’, ‘Emotional and receptive’. The commonality among the 

three types were reluctant to express their child’s disadvantages to others and dislike

visiting by children’s friends. In sum, such a case of fa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they thought that they hav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s development as parent,

and want to be a good father as his role. Therefore, fathers should be understood 

and coordinated with the consideration of these characteristics. 

Keywords: Rearing Attitude, Preschool Children, Father, Q-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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